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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참석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 영상회의
- 2017.12.22.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 바쁘신 시간이고 연말이라

더욱더 분주하실 텐데 급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사회자가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화상 회의로 모신 게 12월 8일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

데, 또 좋지 않은 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불과 보름

도 안 되는 사이에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 타워크레인 사고,

그리고 이대 목동병원에서의 신생아 집단사망사고, 그리고 어

제 충청북도 제천에서 발생한 대참사 이런 것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겠습

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좀 더 긴장된 마음으로 함께

대처하자 하는 취지에서 여러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물론 긴요합니다만 대책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현장에서 어떤 취약점

이 있고 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런 일이 발생하고 또 피해가 커지고 하는 일들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단체장 여러분께서도 함께 마음에 두시고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제천에서는 무려 스물아홉 분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셨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명복을 빌고 가족들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

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대통령께서 현장을 다녀가셨기 때문

에 저도 곧 현장을 가겠습니다만, 그것과 별도로 참으로 우리

가족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연말연시 또 겨울철은 여러 가지로 취약한 계절입니다. 연말

연시는 사람들이 분주하고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여러 가지로 취약점이 많이 드러납니다.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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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연회장이라든가 공연장,

쇼핑몰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상태를 수시·상시적으로 점

검해 주십사, 한 번 더 점검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화재에 취약한 장소나 시설들이 있습

니다. 그런 곳 한 번씩 우리 직원들 보내셔서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 연말 해넘이, 새로운 일출을 보는

것 등등의 행사가 잇따라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취

약한 곳에서 늘 사고가 나곤 합니다. 올겨울에 더 이상의 사고

가 없도록 단체장 여러분께서 꼭 한 번씩 취약지역, 취약시설,

취약장소에 직원들 보내셔서 상태를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미성숙한 신생아들의

희생 사고는 참으로 자식과 손자를 둔 저로서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각 지자체의 보건소는 해당 관내의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노약자나 신생아들의 중환자실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점검하지 마시고, 전

문가의 눈, 전문적인 안목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

이대목동병원도 아직 확실한 원인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대

체로 지금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일반인들의 안목으로는 찾아내

기 어려운 원인이 잠재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 보건소

는 일반인들과는 다른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안목으로 다시 한 번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세 번째는 AI 방역입니다. 올겨울 세 번째로 어제 전라남도

영암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 됐습니다만 오늘

전라북도 정읍 육용오리농장에서 H5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고

병원성 확진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고병원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미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예방조치를 취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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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발생되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AI의 습격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자세로 한 번 더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

기 바랍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그 전번 종오리 농장 AI 발생

이후에 일주일 만에 육용오리 농장에서 또 발생을 했지 않습

니까? 그런걸 보면 앞으로는 관내의 점검이 일주일 단위로 하

는 것으로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경고하는 그런 사례라

고 봅니다. 겨울이 되면 철새가 본격적으로 몰려오는 계절이

됩니다. 앞으로 AI의 습격은 좀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

다. 우리 지자체의 직원 여러분이 과로 상태라는 걸 잘 압니다

만 그래도 지혜를 발휘하고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방역에 다시

한 번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급히 모시고 이런 부탁의 말씀만

드려서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관리하는 사람

으로서 작금의 사태를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단체장 여러분

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